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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3차 제도/단협 실무소위원회 �“청년실업 해소도 못하고 조합원 사기 꺾어가며 임피제 고수할 이유 있나?”   





[제14 - 480호]


 2023년 9월 20일(수)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사는 20일(수) 10시, 2023년도 단체교섭 3차 제도/단협 실무소위를 열었다. 노동조합은 오늘도 임금피크제 대상 조합원을 대하는 회사의 인식을 질타하는 것으로 제도 안건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. ��노측은 먼저 “지난 회의에서 회사는 임금피크 도입을 통해 국가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내부적으로는 신규인력 확보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청년실업도, 현장의 부족한 인력 충원도 모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��이어 ‘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노동자와 생산성 저하는 무관하다’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, ‘회사는 임피제를 고수함으로써 현장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 가진 조합원들의 보람과 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’ 반문했다. ��노측 위원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만 임피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탓에 ‘시니어 컨설턴트’에 지원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한 조합원의 실제 사례를 발표하며 임피제의 획기적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. ��노, 연차촉진제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인건비 절감이 진짜 속내. 자율권 보장하라!�사, 근로자 휴식 보장해서 워라벨 강화하자는 정부 취지에도 부합된 것��노사는 이후 ‘임금피크제’, ‘정년연장’ 안건에 이어 ‘연차촉진제 폐지’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. ��노동조합은 “강제적인 연차촉진제로 인해 쉬고 싶지 않아도, 초과근무수당 때문에라도 매달 연차를 두 개씩 의무적으로 쓰는 조합원이 많다”며 “현업에선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출근하는 사례도 있으니 차라리 수당으로 주는 것이 합리적”이라고 설명했다. ��회사는 “연차촉진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휴가를 편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가 달라졌다”라며 “다시 연차촉진제가 폐지되면 예전으로 회기 될 우려가 있다”고 반박했다. ��노사는 오늘도 소통과 신의를 바탕으로 접점 확대의 가능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한결같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양측 모두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다. 3차 임금/복지 실무소위는 22일(금)에 열릴 예정이다. ����








